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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도보(Kondobo) 곤도 다카시(近藤 隆) 상무  

–베트남공장 본격 가동, 스페인에서 실 판매 개시 

곤도보(近藤紡)는 ‘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을 만든다.’는 이념으로, 2006년에 

베트남에 방적공장을 설립하였다. 5만추의 설비는 금년에 들어서면서 풀(full)

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, 실은 현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

다. 또한 ‘청도등화방직(靑島藤華紡織)’에서는 도카이 센코(東海染工)와의 제

휴로, 이차제품 판매도 시작하였다. 스페인에서는 방적공장 조업이 정지된 

후, 실 판매회사를 설립하고, 현재는 중국 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, 앞으

로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실 판매도 시작하여 판매실적을 늘리려 하고 

있다. 

금년 들어 1~3월의 실 유통량은 그저 그만한데, 실의 수입량이 줄고 있으

며, 제품 수입 영향도 있어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 할 수 없다. 

일본내 방적설비로서는 하마마쓰공장 조업은 정지하였으므로 오마치(大町)

공장, 호리가네(堀金)공장, 사쿠라이(櫻井)공장 등 3개공장으로 도합 15만추가 

되었다. 하마마쓰공장에서 생산하던 니트용 방적사는 오마찌공장으로, 제직

용 카드사는 사쿠라이공장으로 옮겼다. 고객의 움직임에 맞춰 생산하기로 하

고 있는데, 4月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풀(full)가동 하고 있다.  

하마마쓰공장이 조업을 중지한 후로 일본내 방적설비의 변화는 없다. 생산

이 해외로 옮겨가고 있어 일본내 산지에서의 실소비량은 줄고 있는 경향을 



보이고 있는데,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어, 앞으로는 수요

와 공급을 봐가며 판단해 조치할 것이다. 하마마쓰공장 터는 금년 중에 완성

할 계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또한 쓰시마(津島)나 도요하시(豊橋)공

장 터에 대하여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

베트남에 설립한 ‘곤도 텍스타일 베트남’공장은 5만추 규모로 20수, 30수, 

36수, 40수의 코머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데, 2007년부터 풀가동하고 있

다. 현재는 베트남내 외에, 동남아시아, 중국, 한국,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

다. 베트남에는 아직 염색공장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. 

청도등화방직도 생산설비는 풀가동하고 있다. 다만 텍스타일 판매에서는 

중유가격이 오른데 따라 제조코스트 업(up)의 영향을 받고 있다. 코스트 증가

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것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, 현재

는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. 이 건(件)은 금년도 중요 테마의 하나로 다루고 

있다. 

염색공장에서는 염색 경쟁이 심하므로 도카이 센코(東海染工)와의 기술제

휴로 청도등화방직의 염색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시작하였으며, 보다 고부

가가치 상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. 현재 기술제휴가 커져, 이차제

품 판매도 시작하고 있다. 작년 말부터 이너(inner)나 나이티(nightie)의 금년 

춘하절용 상품을 팔기 시작하였다. 

인도네시아의 ‘곤도보 텍스틴드’는 그저 그만한 정도의 상황이다. 판매는 

일본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의 수출이 늘고 있다. 지금은 외

환률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, 한국의 원화가치가 오르고 있어 한국으로의 

수출이 늘고 있다. 



스페인에는 방적공장인 ‘텍스타일 세루라’가 조업을 정지한 후로는, 실 판

매회사인 ‘이라드 세루라’를 2006년 6월에 설립하였는데, 100% 출자한 완전 

자(子)회사이다. 작년 말부터 실 판매를 시작하여, 현재는 월 1,000곤(梱)을 

판매하고 있다. 판매처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타일 세루라가 거래하던 고객들

이며, 현지의 SPA(製造小賣業)나 어패럴 대상이 중심이 된다. 현지에는 

QR(Quick response) 때문에 가공업이 아직 남아 있으며, 유로고(Euro 高)도 영

향을 미치고 있다. 실은 스페인, 프랑스 외에도 모로코(Morocco)나 동구(東

歐)에서 소비되고 있다. 당면한 목표로서는 텍스타일 세루라가 판매하던 월 

150곤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. 판매하는 실은 주로 청도등화방직 제품

이지만 앞으로는 베트남 실도 고려하고 있다. 품종은 중(中)번수의 니트사가 

중심이다. 다만 ‘가다란’번수라고 부르는 현지 특유의 니즈(needs)가 있는데 

중번수의 단번수(端番手)가 중심이다.♣ 


